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설명자료
 2020년 4월 24일 배포 시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 농가소득안정추진단 단장 정혜련(044-201-1771), 사무관 정미영(1772) / 제공일: 4월 24일(총 2매)

「농업진흥지역 밖의 밭」면적직불금 단가 

인상률이 상대적으로 높아
- 농민신문 (4.24.) 보도 관련 설명 -

○ 면적직불금 단가는 공익직불법에서 「농업진흥지역 안의 논·밭

– 농업진흥지역 밖의 논 – 농업진흥지역 밖의 밭」으로 구분

하여 단가를 적용하도록 규정되어 있고, 과거 지급실적·예산

규모 등을 고려하여 단가를 결정하였습니다.

- 이에 따라, ’농업진흥지역 밖의 밭‘에 대한 지급단가 상승률이

’농업진흥지역 밖의 논‘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습니다.

○ 4월 24일자 농민신문 1면 <공익직불제 ’첫발‘...형평성 ’뇌관‘>

보도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드립니다.

언론 보도내용

□ 비진흥지역 논과 밭의 직불금 단가 차이가 커 밭농가 수령액이

적어 불만이 우려됨

○ 예를들어 비진흥지역 논농사 3ha 농가는 526만원, 비진흥지역

밭농사 3ha 농가는 385만원에 그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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□ 개정된 농업농촌공익직불법에 「농업진흥지역내 논·밭 - 농업

진흥지역 밖의 논 - 농업진흥지역 밖의 밭」 3단계로 구분하여

역진적인 단가를 적용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.

○ 이에 따라, 법령 규정과 예산 범위, 과거 직불금 지급실적 등을

고려하여 면적직불금 단가를 설계하였습니다.

□ 개편 전 쌀·밭직불 지급단가에 비해 논과 밭 모두 단가가 상향

되었으며,

* (‘19년) 비진흥 밭: 52.7만원/ha, 비진흥 논(변동포함): 117.4만원/ha

○ ’19년 쌀·밭직불 지급단가를 토대로 사례별 수령액 예측 수준을

비교하면, ‘농업진흥지역 밖의 밭*‘에 대한 직불금 수령액 증가율이

‘농업진흥지역 밖의 논**‘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습니다.

* 사례① 농업진흥지역 밖의 밭 3ha : (’19) 158만원/ha → (‘20) 385 (144%↑)

* 사례② 농업진흥지역 밖의 논 3ha : (‘19) 352만원/ha → (‘20) 526 (49%↑)

□ 공익직불제 개편으로 기존 ’농업진흥지역 밖‘에서 밭직불금을

수령하던 밭농가의 수령액이 상대적으로 크게 증가할 것으로

보이며, 쌀농가 뿐 아니라 밭농가들의 소득향상에 기여할 것

으로 기대합니다.


